
고되었지만 그에 앞서 진명에
의해 창작된 우화시는 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다. 시기적으로
따져서 앞선 시기의 우화시를
뒷사람이 본받았다, 혹은 영향
을 받았다고 도식적으로 포괄
해 설명할 수는 없을 것같다.
문학은 시대적으로는 양식을
발전시켜가면서 그 시대에 알
맞게 진보하지만, 작가 개인적
으로는 반드시 시대적 선후에
따라 문학적 성취수준을 보인
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
명이 두보의 시를 학습하였으
니 두보의 의골행義B行이나
주봉행朱鳳行같은 훌륭한 우
화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명의 우화시는 기
존의 악부시와 동일한 제목의
악부시일지라도 진명은 그 소
재나 주제를 독창적으로 설정
하였고 그 형상적 표현도 개성
적인 것이었다. 동일한 소재일
지라도 다른 의경을 담아내고
주제를 변화시켜 완전히 다른
시가 되게 만들고, 동일한 주제
일지라도 시적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내어 전대의 작
품과 차별성을 갖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지양 박사의 주
제 발표에대해 그 토론을 맡은
동국대 국문과 정환국 교수가

‘기왕의 연구에서 우화류는 주
로 소설쪽에서 많이 언급되었
고 시가쪽에서는 다산茶山의
우화시 외에는 생소한 편이었
는데 이번에 권헌의 우화시가
소개되면서 이 분야가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
서 이번 발제는그 우선적 의미
가 있다’고 전제하고 5개항으
로 나누어 질의와 평가를 하였
다. 그 5개항 중 첫번째 질의내
용 요약은다음과 같았다.

최근 우언문학은 동아시아
고전 글쓰기의 중요한 특징으
로서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다. 현재 우언이 장르냐, 아니
면 방식이냐 하는 문제에서부
터 다양한 작품이 분석ㆍ소개
되고 있다. 그 하나가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1 6 7 4 ~ 1 7 5 6 )의
망양록亡羊錄이다. 진명의 우
화시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망
양록은 산문으로 한시와 장르
가 다르지만 좋은 대비가된다.
진명의 우화시는 비판의 성격
이 강한 반면 망양록은 조롱과
풍자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
진명의 우화시는 조선후기 활

흥하는 서사시 계열과 상관성
이 예견된다. 이 시기 서사시가
인간을 통한 인간사회를 비판
하는 것이라면 진명의 우화시
는 동물을 통한 사회를 비판하
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점에 대체 어떻게생각하는가.

한편 진명의 문학 연구만으
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이
지양씨는 개인적으로 진명 문
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밝
히고 스스로 방대한 진명집의
국역을 착수하여 이미 8 0 %를
진척하였고 불원간 번역작업
이 완료되는대로 이를 출간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경훈 박사의 제2주제
제2주제‘진명 권헌의 문학

론 연구’를, 충남대 정경훈 박
사는‘서론ㆍ문文과 기론氣論
ㆍ사달辭達과 천기론天機論ㆍ
결론’의 4부로 나누어 발표하
였다. 정박사는 그 서론에서

‘권헌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가 비록 몰락한 노론의 후예이
지만 조선 후기 서울의 서화書
畵를 수장하고 감상하는 인물
들과의 교유를 통해 회화에 대
한 비평을소유한인물이고, 그
가 생존한 시기인 1 8세기의 영
ㆍ정조 시대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사회의 다양화와 복합성
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사상과
문화와 문학이 생동했던 시기
로 권헌의 문학적 성과도 이전
성리학적 문예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현실적인 문학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권헌의
문집 진명집震溟集에 수록된
내용은 현실주의적 시 경향과
산수유기山水遊記나 미학美學
평론으로 흥미로운 글이 담겨
있고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 1 7 1 2 ~ 1 7 7 5 )와 같은 세대로
충청도 한산에서 태어나 조선
문학사상 1 8세기 현실주의적
시풍을 선도한 역할을 나란히
수행했다’고 전제하고 2장‘문
과 기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권헌은 문이기위주文以氣爲
主(글이 기운을 위주로 함)의
이론을 계승하며 마음은 일정
한 틀이 있는 기機로 보았다.
작가의 외부적 요인이 마음에
아직 고착되지 않은 뒤에 생각
에 의해 밖으로 발하는것은 기
氣의 작용으로 보아 문文에 있
어 기氣는중요한요소가 된다.
능문자能文者도 자신의 기氣

가 성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
약하다면 그의 작품도 쇠약함
을 면치 못하는것이다.

권헌은 문이기위주의 논리
외에 문과 도道의 관계에 주목
해왔다. 곧 문은 열매이고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토양의
역할은 바로 도에 있다는 것이
다. 문학에 있어 도는 긴밀한
관계이며 문과 도의 관계는 이
미 이전부터 주목받아왔다. 그
중 중국 당대唐代에 이르러 한
유韓愈에 의해 더욱 주목받았
다. 한유는 육조시대六朝時代
부터 유행한 사륙변려문四六
騈儷文을 배척하고 선진先秦
ㆍ양한兩漢 시대의 문장 형식
과 내용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고문운동을 전개하였다. 한유
는 고문古文운동을 통해 사회
혼란을 틈타 민간에 퍼지기 시
작한 외래 불교사상에 대항하
여 침체했던 유학의 전통을 다
시 찾고, 유학을 선양하기 위한
문풍과 문체를 개혁하고자 하
였다.

권헌은 도와 이치에 익숙한
후에 문이 성대해진다고 보고
있다. 권헌이 주장하는 도는 유
가의 사상을 담은 사서삼경 등
을 의미한다. 권헌의 주대周代
의 교육인 육덕六德(知仁聖義
忠和)ㆍ육행六行(孝友睦B任
恤)과 합쳐 경삼물卿三物로 불
리는 육예六藝(禮樂射御書數)
를 연마한다면 자신에게 만족
스러운 문이 생산될 것으로 보
고 있다. 그의 주장은 마치 한
유가 고문은 유가, 즉 공자孔子
의 도덕인의道德仁義를 보호
하고 노불老佛의 이단을 막고
공맹의 도를 밝히려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다. 그의
주장은 우리나라 1 7ㆍ1 8세기
문예논쟁과 같은 맥을 하고 있
다. 18세기 우리나라 문인들의
다양한 문학론 가운데 중국의
명나라 전후칠자前後七子의
의고주의擬古主義와 당송파唐
宋派라 불리는 왕신중王愼中
ㆍ당순지唐順之ㆍ모곤茅坤 등
당송고문의 참된 복고를 주장
하면서 당송의 문예전통을 본
질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고古를
중시하는 복고파復古派가 등
장하게 되었다.

권헌은 1 8세기 고금古今의
치열한 문예논쟁에서 고古의
사유에 가치를 두었고 그중에

서도 선진先秦ㆍ양한兩漢의
고가 당송으로의 참된 복고에
깊은 관심을가진 것이다. 결론
적으로권헌은 문의 복고, 특히
당송의 문예전통을 계승하고
자 하였다.

3장‘사달과 천기론’에서 정
박사는‘권헌은 사후에 문인들
에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면
서 진명집의 서문을 쓴 이민보
李敏輔의 말을 인용해‘우리나
라에도 시가詩家가 많았는데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ㆍ간이
簡易 최립崔B은 두보를 배운
것으로 이름났지만 각각 한 부
분만 터득했다고 말할만하고
전체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지
만 자기(이만보)의 견해로는 두
보를 닮고 힘써 공력을 다했으
며 그 풍미를 거칠게 답습함에
치우치지 않고 번잡한 곳에 흐
르지 않으며 묵묵히 뜻을 기울
여 뛰어나게 앞질러 우뚝하게
한 시대의 명가가 되어 두보의
신비로운 진수를 터득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명
권헌이라 지목하였다. 또 목은
牧隱 이후 3백년 만에 나온 사
람으로 권헌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정동명鄭東溟 한
사람 뿐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정박사는

‘권헌은 근래 작시作詩의 병폐
에 대해, 본질과 근원이흐리고
막혀 있지만 도리어 작시를 통
해 풍교와 소리에만 오로지 힘
을 써서 내면의 성정性情과 점
점 멀어짐을 지적하였고 아울
러 이런 시작은 궁극적으로 진
眞과 멀어지고 위僞에 가까운
시가 됨을 언급하고 있다. 권헌
이 지향하는 진정의 표출은 인
간의 일상적인 삶과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수식이나 꾸밈
이 없는 시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식없는 참된 시는
어디에서 시발이 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 권헌은 천기天機
에서 찾고자 하였다’고 지적하
고 다음에 발췌요약해 보이는
것과 같은 요지의 논설을 폈다.

권헌은공자의 사달론辭達論
을 언급하지만 문사가 없는 문
은 멀리 전달할 수 없으므로 문
사가 내재된 사달을 주장하였
다. 문의 뜻을 전달함을 목적으
로 삼는 사달과 문의 수식에 역
점을 둔 문사는 서로 상반된 개

념으로 볼 수 없지만권헌이 언
급한 사달의 논리는 문사를 내
포한 사달의 논리인 것이다. 사
달을 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의
문사인 셈이다. 문사를 내포한
사달은 천기天機에서 나온 것
으로 문사에 주력하지 않지만
저절로 발생되고 가식적인 문
사를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거
짓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다.

권헌은 외숙外叔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숙이 열심히 문장
수업을 한다면 비록 작게는 해
박한 지식이 있을 것이고 크게
는 분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지만 궁극적인 사달에는 도
달하지 못하고 오직 천기를 따
라 진적眞積을 오랫동안 노력
해야만 사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유로 당송팔대가 중 왕안석
王安石과 증공曾鞏은 한유ㆍ
유종원柳宗元ㆍ구양수歐陽修
ㆍ소식蘇軾에 미치지 못했지
만 사달하였기 때문에 함께 이
름이 병칭되었던 것이다. 권헌
은 당송팔대가들이 우열은 있
지만 천기를 통한 사달은 모두
같은 것으로이해하고 있다.

뛰어난 문학작품에 자연스런
천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천기의 발로는
문학 이론에만 한정하지 않고
권헌 자신의 삶에도 투영하고
자 하였다.

천기는 인간의 본질적인 순
수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이다. 권헌이 언급한천기는인
간이 본연적으로 타고난 순수
한 본질을 의미한다.

그리고‘결론’에서 정박사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권헌은 문장가들이 창작에
있어 고인의 작품을 전범으로
삼아 새롭게 창조해내는 법고
창신法古創新의 원리를 바탕
으로 당대 문장가들이 법고에
치중한 나머지 창신에 이르지
못하고 화려한 문장 꾸밈과 역
대 문인의 책을 읽으며 그들의
문사와 자구의 꾸밈을 모방만
하려고 하는, 옛사람과 같고자
하는 자세를 비판했다. 권헌은
당송팔대가의 문이기위주의
논리를 계승하였고 문장과 도
의 관계를 한유의 고문처럼 유
가의 도덕인의를 보호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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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이소영 박사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제3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종합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3면에서 계속


